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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무단통치, 공포정치의 대명사로 통하는 
인물이다. 그는 조선병합에 공이 있는 귀족들을 통치에 이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뿐이었다.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사의 총감독이었던 도쿠토미 소호 역시도 통치방침 면에서는 데라우치와 
다른 점이 없었다. 이때 양 신문의 사장으로 부임해 온 인물이, 도쿠토미 소호의 
심복이었던 아베 미츠이에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의 
역사적 필연성과 동화주의를 선전하는 것이었지만, 그 임무 수행 스타일은 
데라우치나 도쿠토미 소호와 크게 달랐다. 억압과 공포로 일관한 데라우치 스타일과 
달리, 그는 낮은 자세로 조선의 리더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설득을 시도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 또한 조선의 문화와 역사, 종교를 존중하는 
현지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정치적 망명이나 무장 투쟁 노선 대신, 식민지 공간 내에서 
생존하는 길을 선택했던 조선의 지식인과의 사이에 대화와 타협, 절충, 교섭의 
여지가 있는 득특한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가 많은 조선인들에게 애선자라고 













것은 그 때문이었다. 공포의 헌병정치로 일관한 데라우치 정부 하에서 대화와 
교섭이 가능한 부드러운 정치적 공간을 창조해 내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민지 
통치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것 , 이것이 아베 미츠이에의 정치적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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